
유리장섬유류 덤핑판정
오스트레일리아 반덤핑국, 한국, 대만, 중산국산에

오스트레일리아 반덤핑국( A D A )은 한국산 유리장섬유류인 Fibreglass Gun Rovings에 대해 덤핑 최

종판정을 내렸다. 

A D A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대만·베네수엘라 및 중국산 Fibreglass Gun Rovings가 덤핑가격으로

수입돼 오스트레일리아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으며 앞으로도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돼 덤핑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산에 대해서는 한국피소기업이 제시한 가격인상약속을 수용, 덤핑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입량이 적은 중국 및 베네수엘라산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유보하는 대신 앞으로 이들 국가

산 제품의 급격한 수입으로 호주업계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신속승인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대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기업도 수출가격인상 약속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관련제품 수입실적은 9 0 / 9 1회계연도의 8 1 3만A $에서 9 1 / 9 2년 7 2 3만A$, 92/93년 1 1 3만A $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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